
국토교통부, 서울-세종 고속도로 개통 준비상황 점검

- 경부·중부선 상습 교통정체 해소 위해 신속 개통 강조 - 

-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연계교통망 설치 등 물류지원에도 만전 -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5월 25일 오후 서울-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 

안성-구리 제14공구 건설현장을 방문,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.

 ㅇ 안성-구리를 잇는 72㎞ 구간은 현재 공정률 91%로 올해 말 개통한다. 

세종-안성 56㎞ 구간은 ’2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.

 ㅇ 서울-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%, 중부

고속도로는 약 15%의 교통량이 감소되면서 수도권 상습 교통정체가 

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. 

□ 서울-세종 고속도로에는 주행속도 120㎞/h에서도 안전하도록 국내 최초 

전 구간 배수성 포장, 살얼음 예측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였다. 

 ㅇ 특히, 서울-세종 고속도로는 정부가 조성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

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주요 교통망으로 물류비 

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 ㅇ 또한,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자산인 반도체 

산업이 다시 한 번 글로벌 넘버원으로 도약하도록 용인 반도체 메가

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연계교통망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 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서울-세종 고속도로의 

중요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사명감을 

가지고 공사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.

 ㅇ 특히, “곧 우기가 시작되는 만큼 비에 취약한 하천 주변이나 비탈면에 

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건설기계 등 사고가 빈번한 

취약공사는 집중 관리하는 등 근로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”고 

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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